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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EU, 일본 등도 IRA 세액공제 조치의 WTO 규범 위반

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왔음
(10.3일자 SBS 「국제 공조 외쳤지만... EU도 일본도 ‘소극적’」

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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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미 IRA 관련,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

고도 밝혔는데, 취재 결과 유럽 연합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

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, 일본 역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

드러났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정부는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EU·독일·일본 등

주요 對美 전기차 수출국들과 공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

타진중임

□ EU, 일본 등은 미국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가 수입차에 차별적

이고 WTO 규범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해

오고 있음

ㅇ 8.9일 EU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가 차별적 조치

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, 미국이 WTO 규범에 합치되는

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음(8.9, Politico)



ㅇ 9.1일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집행위원장은 USTR 대표에게

IRA 전기차 세액공제 조치가 차별적이고 WTO와 비합치되어서는

안된다는 우려를 전달했음(9.1, Inside US Trade)

    * 동 부집행위원장은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

것이라고 언급

ㅇ 9.1일 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

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고, WTO 합치성에도 의구심이 있다고

하며,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

있다고 언급(9.1, Politicopro)

□ 정부는 앞으로도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

위해 EU 등 대미 전기차 수출국들과 연대방안을 지속적으로

모색할 계획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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